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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한국학교, TK반 신설…한국어 교육 대상 넓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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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학년도 개강…유아 단계부터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학생·교사 수상식도 열려…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다솜한국학교 개강식 장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올해부터 TK(Transitional Kindergarten)반을

신설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대상을 유아 단계까지 확대했다.다솜한국학교는 9월 5일(현지시간) 산호

세한인장로교회에서 2026-2027학년도 개강식을 열고 새 학년도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신설된 TK반은 기존 학생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 연령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강식에서는 새 학년도 교사와 각 반 담임·보조교사를 소개하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상은 박준우·안아라 학생이 받았으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리더상 금상에는 박준

우·안아라·윤지윤·나예준 학생이, 제14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평화상은 김이룬 학생이 각각 수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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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한국학교는 2004년 개교한 주말 한국학교로, 한인 차세대에게 한국어와 역사·문화를 가르치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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